
태광산업, 노-사 갈등 재연 우려
2002년에도 1600억원 적자에 460명 감원계획 … 노동조합 반발

울산의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2001년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할 계획이어서 지역경제

침체와 노사마찰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에 따르면, 2001년 장기파업 이후 거래선 이탈과 이에 따른 재고누적, 공장가동률 하락이

계속돼 회사의 생존을 위한 추가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 상반기까지 460여명을 정리해고와 희망퇴직 등의 방법

으로 감원할 계획이다. 최근 감원방침을 노조에 통보,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은 현재 공장가동률이 태광산업 77%, 대한화섬 44%에 머물러 있고 휴업인원 250명, 재고

량은 1만2740톤이며 영업손실은 2001년 2200억원에 이어 2002년 16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감원방침에 대해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는 안된다 는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다.

일부 시민들도 2001년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휴인력으로 산정된 인원 507명을 모두 줄여놓고 또

다시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하려는 것은 지나치고, 고용불안이 계속되는 한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지

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태광산업 및 대한화섬은 2001년 507명을 감원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83일간 전면파업했으나 2002년 들어 새로

구성된 노조집행부가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직접거래선을 방문하는 등 경쟁력 회복과 노사신뢰 회복에 나서 시민

들의 기대를 모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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